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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워크샵
<행사개요>
□  기     간 : 2007. 5. 15(화) ~ 5.18(금) (3박 4일)

□  장     소 : 경상북도내 일원 (경주,안동,영주,문경,고령 등)

□  주     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  취     지 : 실무자간 인적 네트워크 견고화로 효율적인 업무체제 

구축을 통한 연합의 결속과 발전계기를 마련

□  주요 내용 
◦  2007년 사무국 주요사업설명 

◦  연합 교류확대 및 발전 방안 논의
- 국가별 발표
◦  참여 자치단체 홍보 및 협조사항 발표

◦  회원단체 문화체험
□ 회의 언어 :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 참     석 

◦ 참가자치단체 : 5개국 31개 단체 59명

· 중국 6개 단체, 일본 2개 단체, 한국 7개 단체, 몽골 12개 

단체, 러시아 4개 단체

◦ NEAR 사무국 : 16명
<일정>
	일   시
	분
	내  용
	장   소
	비 고

	5.15(화)
	    ~ 18:30
	
	등록, 숙소배정
	현대호텔 컨벤션홀
	

	
	19:00~21:00
	120
	환영만찬
	〃
	

	
	21:00~
	
	숙박
	현대호텔
	

	5.16(수)
	07:00~08:20
	80
	조식
	현대호텔 1층 
	

	
	08:30~08:45
	15
	참석자 소개
	현대호텔 컨벤션홀
	사회자

	
	08:45~08:55
	10
	사무국장 인사
	〃
	NEAR 사무국장

	
	08:55 ~ 09:15
	20
	2007 사무국 주요사업설명
	〃
	NEAR 기획총무과장

	
	09:15~09:30
	15
	휴식
	
	

	
	09:30~11:00
	90
	연합 교류확대 및 발전방안논의
	〃
	참여회원단체

	
	11:00~12:30
	90
	참여단체홍보 및 협조사항발표
	〃
	참여자치단체
‘07경북방문의해홍보

	
	12:30~13:30
	60
	중식
	현대호텔2층한식당
	

	
	14:00~18:00
	240
	경주→포항(사무국) →안동
	
	사무국 방문

	
	18:00~19:00
	60
	도산서원 탐방
	
	

	
	19:30~21:00
	90
	석식, 친교시간
	안동 국학문화회관
	

	5.17(목)
	08:00 ~09:00
	60
	조식
	안동 국학문화회관 
	

	
	09:00 ~10:00
	60
	안동→소수서원
	
	전용버스

	
	10:00 ~10:40
	40
	소수서원 탐방
	
	

	
	10:30~11:00
	30
	소수서원→부석사
	
	전용버스

	
	11:00~12:00
	60
	부석사 탐방
	
	

	
	12:00~13:30
	90
	오찬
	부석 무량수식당
	전통음식

	
	13:30~16:30
	180
	부석사→문경
	
	전용버스

	
	16:30~18:00
	90
	문경새재
	
	

	
	18:00~19:30
	90
	문경→대구
	
	전용버스

	
	20:00~22:00
	120
	체크인 및 환송만찬
	영진 아미고호텔
	

	5.18(금)
	08:00~09:00
	60
	조식
	영진 아미고호텔
	

	
	09:00~10:00
	60
	호텔→고령
	
	전용버스

	
	10:00~11:30
	90
	대가야박물관 탐방
	
	

	
	12:00~13:30
	90
	오찬 
	대통 대맛 식당
	

	
	13:30~14:30
	60
	고령→대구
	
	전용버스

	
	14:30~
	
	환송
	
	


<참가자 명단>
  ※ 총 5개국 31개 단체 59명

■ 중국: 6개 단체 13명
	단  체
	No
	이름
	영문
	직   책

	흑룡강성
	1
	왕 잉춘
	Wang Yingchun
	외사판공실 부주임

	
	2
	딴 수어
	Dan Shuo
	외사판공실 부처장

	
	3
	왕 신구어
	Wang Xinguo
	외사판공실 주임

	하남성
	4
	짱 꽝민
	Zhang Guangmin
	외사판공실 부처장

	
	5
	왕 홍웨이
	Wang Hongwei
	외사판공실 직원

	호북성
	6
	루 차이위
	Lu Caiyu
	발전개혁위원회 처장 

	
	7
	천 루
	Chen Lu
	외사판공실 직원

	호남성
	8
	쫭 레이
	Zhuang Lei
	인민대회우호협회 부비서장

	
	9
	쩡 쭈어란
	Zeng Zhuoran
	인민대회우호협회 직원

	영하회족자치구
	10
	리우 진치 
	Liu Jinqi
	외사판공실 부주임

	
	11
	쏭 지에
	Song Jie
	외사판공실 직원

	산동성
	12
	리 롱
	Li Rong
	외사판공실 처장

	
	13
	마 쥔
	Ma Jun
	외사판공실 부처장


■ 일본: 2개 단체 4명
	단  체
	No
	이름
	영문
	직   책

	니가타현
	1
	고바야시 토모유키
	Kobayashi Tomoyuki
	니가타현 서울사무소장

	시마네현
	2
	히노 테루오
	Hino Teruo
	문화국제과장

	
	3
	우치다 히로유키
	Uchida Hiroyuki
	문화국제과 직원

	
	4
	김자영
	Kim Ja Young
	국제교류원


■ 한국: 7개 단체 10명
	단  체
	No
	이름
	영문
	직   책

	부산광역시
	1
	이윤자
	Lee Youn Ja
	국제협력과 담당자

	대구광역시
	2
	박성희
	Park Sung Hee
	국제통상팀 국제교류
담당사무관

	
	3
	김회란
	Kim Hoe Ran
	국제통상팀 담당자

	충청북도
	4
	정한식
	Cheong Han Sik
	통상외교팀 부장

	
	5
	이종민
	Lee Jong Min
	통상외교팀 차장

	충청남도
	6
	신현성
	Shin Hyun Sung
	국제통상과 과장

	전라남도
	7
	이종수
	Lee Jong Su
	기업통상과 담당자

	경상북도
	8
	박창수
	Park Chang Su
	통상외교팀 사무관

	
	9
	전유진
	Jeon You Jin
	통상외교팀 전문위원

	제주도
	10
	박윤수
	Park Yoon Soo
	평화협력과 교류협력담당 


■ 몽골: 12개 단체 22명
	단  체
	No
	이름
	영문
	직    책

	돈드고비아이막
	1
	체뎁수릉 엥흐토야
	Tsedevsuren Enkhtuya
	도청공공행정관리부 부장

	우부르한가이 아이막
	2
	바타 뭉흐자르갈
	Bataa Munkhjargal
	교육문화국 국장

	
	3
	벌드 앙흐토야
	Bold Ankhtuya
	산업인프라환경기획부
담당자

	
	4
	좀땅 먀그마르
	Jumdaan Myagmar
	재정경제정책부 담당자

	투브아이막
	5
	다쉬제웨그 체릉덩더우
	Dashzeveg Tserendondov
	재정경제정책조정부
국유재산관리 실무자

	움느고비아이막
	6
	다쉬떠러우 뭉흐톨그
	Dashdoorov Munkhtulga
	공공행정관리부 부장

	
	7
	어르거덜 바다르츠
	Orgodol Badarch
	산업인프라환경정책조정부
부장

	수흐바타르아이막
	8
	엥흐바야르 로트바야르
	Enkhbayar Lutbayar
	부지사

	
	9
	겅거르 우르징
	Gongor Urjin
	식품농업국 국장

	셀렌그아이막
	10
	얼찌 소우다
	Ulzii Suvdaa
	공공행정관리부 부장

	
	11
	담딩상다그 먀그마르수릉
	Damdinsandag Myagmarsuren
	통계부 부장

	도르노고비아이막
	12
	차강 강바타르
	Tsagaan Ganbaatar
	부지사

	
	13
	아요쉬더르즈 에르덴체측
	Ayushdorj Erdenetsetseg
	도청행정 실무자

	고비숨베르아이막
	14
	로우상체등 어트겅자르갈
	Luvsantseden Otgonjargal
	도청직원

	
	15
	바야르사에항 보양턱터흐
	Bayarsaikhan Buyantogtokh
	체육스포츠위 위원

	고비알타이아이막
	16
	막사르잠츠 먕강보
	Magsarjamts Myanganbuu
	노동복지서비스부 부장

	
	17
	로우상샤라우 투브드
	Luvsansharav Tuvd
	환경서비스부 부장

	오르혼아이막
	18
	상다그 체그메드
	Sandag Tsegmed
	도의회 비서관

	
	19
	샤그다르 강벌드
	Shagdar Ganbold
	공공행정관리부 부장

	볼간아이막
	20
	상도위자우 다와삼보
	Sanduijav Davaasambuu
	산업인프라환경정책부부장

	바얀혼고르
	21
	겅치그더르지 바트자르갈
	Gonchigdorj Batjargal
	도의회비서실장

	
	22
	체릉너러우 나랑토야
	Tserennorov Narantuya
	법률부 부장


■ 러시아: 4개 단체 10명
	단  체
	No
	이름
	영문
	직     책

	사하(야쿠치아) 공화국
	1
	아끼모프 알렉산드르
	Akimov Alexander
	주모스크바사하(야쿠치아)

공화국 대표

	
	2
	김 알렉산드르
	Kim Alexander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의회
건축 및 법률분과위운장

	
	3
	시도로바 베라
	Sidorova Vera
	사하(야쿠치아)공화국
대외관계부국장

	
	4
	그리고리예프 인노껜찌
	Grigoriev Innokenty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아이들 운영위원장

	하바롭스크
변경주
	5
	꾸축 블라지미르
	Kuchuk Vladimir
	주지사 대외담당고문

	
	6
	무르진 예브게니
	Murzin Evgeny
	국제기구 담당 과장

	사할린주
	7
	노비꼬바 나딸리아
	Novikova Natalia
	부지사, 재정실장

	
	8
	가흐 엘레나
	Gakh Elena
	국영재산관리위원장

	
	9
	한 드미뜨리
	Khan Dmitry
	국제관계, 대외경제관계
지역관계위원회국제의전계장

	톰스크주
	10
	미로쉬니꼬프 세르게이
	Miroshnikov Sergey
	국제관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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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무국 주요사업

2007년 사무국 주요사업
<2006년 사업 추진 성과>

□ 회원단체 유치확대 
◦ 홍보단 파견 등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4개국 27개 단체 신규가입 

※ 중국(6), 일본(10), 한국(11), 북한(2), 몽골(22), 러시아(14)

◦ 총 6개국 65회원단체로 확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확보 

□ 실무소위원회 및 실무자워크샵 개최

◦ 5. 17 ~ 19일 경주에서 5개국 20개 단체 50명 참가

◦ 회원단체가 결속력을 강화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 

□ 회원단체 직원 사무국 파견근무 실시 
◦ 5월부터 중국, 러시아, 몽골 각 1명씩 근무 

◦ 국제기구에 본부에 걸맞는 조직구성 및 대외업무 효율성 제고 

□ NEAR회원단체간 의정교류 지원 

◦ ‘06. 12월중 경북도 의정교류단의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방문지원
◦ 의회차원의 교류협력 방안 및『의정교류협의회』발족 협의 등 

□ 홍보물 등 발간 NEAR 홍보 강화

◦ NEAR NEWS 5개 국어 발간, 회원단체 등 배부 
◦ 연합홍보용 리플렛 6개국어로 발간 등 

<2007 주요 사업 계획>

역점 추진 시책
□ 동북아 통상교류사업 지원 

◦ 회원단체간, 경제주체간 상호방문 우호협약체결 등 지원 
◦ 민, 관합동 통상사절단을 구성, 유망회원단체 방문 

※ 4. 22 ~ 28, 경상북도와 회원단체간 시범실시(몽골 울란바타르시, 중국 호북성, 하남성) 

□ 동북아 친선교류사업 

◦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이해증진 
· 청소년, 대학생, 의회, NGO 등

※ 6월중 러시아, 경북도간 의정교류, 12월중 동북아지역 대학생간  우정의 한마당 행사 추진 
□ 동북아 경제포럼개최 

◦ 동북아 경제통상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 경제통상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의 역할 논의

◦ 대외 민간경제협력의 인적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10. 16 ~ 19, 경북도 동북아비즈니스 촉진회의와 연계 

□ NEAR실무자 워크샵 개최 
◦ 연합업무 실무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체제 구축 

- 회원단체별 실무자 1-2명 정도 (80여명) 

※ 5. 15 ~ 18, 경상북도 일원 

□ 동북아 전통페스티벌 개최 

◦ NEAR회원단체의 다양한 전통민속예술공연 추진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9. 7 ~ 10. 26) 중
· 동북아 사무국 : 공연단 협조의뢰지원, 출입국지원

· 경북도엑스포사무처 : 공연일정, 국내체류 편의지원 

□ 사무국 교류협력 기반강화
◦ 현 65개 회원단체를 80개 회원단체로 확대 추진 중

◦ 사무국 파견근무 인원을 중국, 러시아, 몽골에 이어 일본 및 의장단체인 산동성에서도 파견근무

◦ 몽골회원단체 확대에 따른 몽골전문위원 채용 
연합교류확대 및 발전 방안

연합교류확대 및 발전 방안
발 표 순 서
1. 문화,체육교류 및 연합총회 개최에 관한 의제 
                                               중국 흑룡강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왕 잉춘
2.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운영에 관해

                     일본 시마네현

문화국제과장 히노테루오

3. 대구시제안- NEAR발전 방안

한국 대구광역시

국제교류담당 사무관 박성희 

4. 회원단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몽골 옴느고비아이막

산업·환경정책부장 바다르치

5. 몽골에 연합사무국 지부개설

몽골 투브아이막
재정경제정책조정부 째른 돈도프
6. 경제협력을 통한 동북아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지사 고문 블라지미르 꾸축
7.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신청안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문화, 체육교류 및 연합총회 개최에 관한 의제

중국 흑룡강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왕 잉춘  

1.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를 진일보 강화하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창설 후 10여 동안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하에 경제, 무역, 환경보호, 청년, 여성, 방재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 국제기구가 부단히 강대해지면서 연합의 회원은 지난 총회(2004년)때의 6개국 39개에서 6개국 65개 회원단체의 지역 국제기구로 발전했습니다.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회원단체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연합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특히 연합 창설 초기인 1997년 일본 시마네현에서 “동북아지역(NEAR) 교류의 배” 행사를 개최하여 동북아 각국이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하는데 있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문화교류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의 형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 해당 국가의 지방풍습을 소개하는 서예 • 미술전, 소규모예술공연, 다도, 태극권, 태권도 같은 문화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연합 사무국에서 동북아 지역 회원단체 간 탁구, 축구, 바둑과 같은 친선경기를 조직하고 개최단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교류를 통해 동북아 지역 각국 국민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연합 총회는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창설된 지 10여년 동안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인적, 물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연합 총회개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에 연합의 회원단체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연합 총회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의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2008년 제7차 총회는 중국 산동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기도 역시 2010년 제8차 총회 개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제9차 총회가 몽골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개최되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연합과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운영에 관해
일본 시마네현 

문화국제과장 히노테루오

오늘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샵에서 발언기회를 얻게 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워크샵 개최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3년 시마네현에서‘제1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93’이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에 의한 지역간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역 자치단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여기 경상북도에서 개최된‘제4회 동북아자치단체회의 96’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결성 및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헌장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합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회원자치단체수는 6개국 65개 단체에 이르러 동북아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연합 활동의 중요한 한 축인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 변경협력, 과학기술의 7개 분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합 사무국을 비롯한 관계 자치단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시마네현은 문화교류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서 2001년에 제1회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후원을 받아 시마네현의 우호 교류자치단체를 비롯한 연합 회원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교류사업인‘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동북아지역의 청년들을 시마네로 초청하여 시마네현의 청년들과 함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상호이해 촉진 및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 교류사업의 개최시기가 되면 저는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일본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 보다 단 한번 경험하는 쪽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어원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 보다 못하다’는 속담은 지역교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청자 측인 일본의 청년들은 교류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상대방 지역의 청년들이 즐거워하고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참가하는 지역의 문화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 2개월에 걸쳐 수집한 정보로 상대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겨우 1주도 채 안 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교류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커다란 목적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각 지역에서 참가하시는 청년들도 비슷한 기분으로 귀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짊어진 각지의 청년들이 모여 직접 상호교류를 거듭해 나감으로써 다음 세대가 더욱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인터넷 등으로 인해 매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와 인터넷은 편리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매우 유익한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상호이해’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 드린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 만 못하다’ 쪽이 더 유익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사업에서 실제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상호이해’가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지역의 발전과 평화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해의 ‘동북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대해 NEAR 사무국의 협력도 얻어 참가자 모집을 한 결과 일본을 제외한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의 4개국 19개 단체에서 93명이 신청을 하여 저희들이 예상한 정원의 두 배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시마네현의 직원 수, 교통수단, 예산, 숙박장소, 홈스테이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시마네현 한 단체에서 모든 분들을 수용하기가 극히 어려워, 진심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10개 자치단체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린 자치단체 여러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마네현에서 실시하는 이 ‘교류의 날개’사업에 대해 매년 이와 같이 참가 희망자가 늘고 있어 다국적 교류사업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관심 확대와 큰 기대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시마네현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은 문화교류분과위원회가 결성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로서 ‘교류의 날개’사업을 재검토 하여 향후 10년간 ‘교류의 날개’사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를 시마네현 뿐 아니라 NEAR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로 점차 늘려갈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동북아 각지에서 연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교류프로그램,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참가하는 방법,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이 NEAR 자치단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런 유익한 활동성과를 동북아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로 알림으로써 NEAR가 전세계에서 그 명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의 날개’사업 실시에 찬성하시는 자치단체 및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NEAR 사무국과 함께 NEAR 전체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상호교류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회원자치단체 여러분들께서 꼭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마네현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회원자치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서 문화교류가 더욱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공헌해가고자 합니다. 연합의 발전과 오늘 참석하신 자치단체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시마네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제안 - NEAR 발전 방안
한국 대구광역시

국제교류담당사무관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청 국제통상팀 국제교류담당사무관 박성희입니다. 회원 단체 실무자 워크샵을 통해 NEAR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의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연합발전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국 차원에서의 노력 방안입니다. 

사무국 차원에서의 대외 활동 강화 및 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해도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을 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지부(United Cities & Local Governments ASPAC Region, 사무국 자카르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Citynet(후쿠오카), 아시아 수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Asia Network of Major Cities(토쿄), 강원도의 교류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북아지사성장회의(강원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의 성격 및 장점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할 부분은 수용, 적용하고, 동시에 이러한 국제기구의 행사에 참가하여 NEAR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이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실시를 통하여 경쟁이 아닌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사한 성격의 기구들이 많은 만큼 기존 회원단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적 회원단체의 자발적인 가입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 제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원단체들의 노력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단체들의 국제행사를 사무국 웹사이트나 격월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할 뿐 만 아니라 사무국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활동 범위를 넓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는 오는 5.28~30까지‘2007 대구 국제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현재 해외 7개국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24명이 참가하여 해당 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우수사례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발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 개막식에 사무총장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회원단체에서도 사무국의 역할 확대에 대하여 추진하시는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회의 구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총회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주제로 회원단체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한 우수 행정을 공유할 수 있는 Training forum이나, 이러한 분야에서 유명한 인사의 기조연설 또는 강연, 그리고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회원단체들의 총회에 대한 관심도 및 참가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비회원 단체들도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서라도 참가하고 싶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한 기구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단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몽골 옴느고비아이막

산업·환경정책부장 바다르치

존경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회원 여러분

몽골의 움느고비 아이막 주민과 정부관계자들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성공적인 목적의 달성과 NEAR 회원단체들간 협력발전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안의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회원단체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이 워크샵은 상호 정보교환 및 연합발전방안에 대한 성과 있는 논의와 서로를 더욱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NEAR 회원 6개국인 우리를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풍습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몽골 옛말에 “나무 한 조각으로 불을 지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는 불을 지피기 위한 여러 조각의 한 나무가 되어서 지역간 다방면의 협력을 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공통의 권익보호와 성과 있는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앞으로 과학, 기술, 광산, 관광, 문화 등 분야에 교류를 활성 발전시켜 그에 응하는 법적 환경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움느고비 아이막은 NEAR 회원 국가와 인재교육 및 연수, 업무제휴 등의 협조가 필요하며 방풍림 조성사업 협력이 절실합니다. 지난 2006년 국제로타리 단체 지원으로 본 아이막의 60ha 면적에 방풍림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막은 전체적으로 사막 및 사막형 스텝지대에 속하므로 사막화 해소 및 황사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100여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따라서 모랫바람을 막아 동북아시아의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회원단체 여러분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에 중소기업체 발전과 지역민들의 보건·교육분야에도 회원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호 이익 있는 교류를 발전시키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공적인 협력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몽골에 연합사무국 지부 개설
몽골 투브아이막 
재정경제정책조정부 째른 돈도프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대표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투브아이막의 주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창설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6개국의 65개의 회원단체로 확장되어고, 최근에 동북아지역간 교류 및 협력은 기술, 경제, 농업, 교육, 문화, 인적 교류 등 분야에 더욱 빠르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와 실무위원회가 격년마다 열리고, 7개 분과위원회가 매년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단체 실무자의 연합사무국 파견근무는 NEAR에 대한 회원단체들의 이해를 더욱 넓혀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경북 포항시 NEAR사무국에 파견근무를 하여 왔고 6월초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NEAR사무국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발전을 위해 각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언어, 문화, 민족이 달라도 한 가족처럼 각국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며 보람있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귀국하더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 몽골 회원단체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브아이막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가입한 몽골의 첫번째 회원단체로서 앞으로도 몽골 회원단체를 리드하여 연합 사무국 및 다른 회원단체와 모든 분야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의 행사를 몽골에서 개최시키기 위해 연합 지부를 몽골에 개설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이번 기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연합에 가입한 제일 많은 회원단체로 연합 측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몽골의 중부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아이막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국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합의 회원단체들간 행사를 몽골의 한 곳에서 주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제안이고 문제 해결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실무위원회, 총회 등에서 논의되어야지만 이 자리를 통해 참가하신 대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22개 회원단체를 동북아자치단체에 가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 해 두 총장님께도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협력을 통한 동북아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지사 고문 블라지미르 꾸축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경상북도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하바롭스크변경주 정부를 대표하여 저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의 활동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동북아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분야의 협력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10여년전 경주에서 처음으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한 이래, 연합은 상설사무국을 개소하는 등의 일련의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 협력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토대는 성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연합이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중의 하나인 '동북아지역간 경제협력'의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간 경제 협력에 대한 잠재력이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하바롭스크변경주는 지속적으로 지역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연합의 여러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협력 방안에 대하여 여러 번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역량 증가는 별개로 하고라도,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합 활동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은 당면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연합도 안면을 익히고 정보를 공유하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은 단지 회원단체간 경제분야의 정보교환 수단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북아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연합 각종 회의가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연합행사 참가자들 자신의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로 점철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합활동을 통하여 동북아지역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동북아 국가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에 소재하여 있는 연합 회원자치단체들은 경제통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동북아 소재 자치단체의 기업인들간의 교류 · 정보 교환 활성화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연합 활동이 각자 자치단체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합 회원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연합활동을 위해서 연합  회원자격 재 검토 및 연합 가입비, 연합 회비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합 회원자격 재 검토 및 회비제 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연합 각종회의에서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또한 연합의 이미지 강화 문제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동북아지역 거주민과 기업들에게 연합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동북아지역 협력의 저해 요인입니다. 따라서 연합 주최의 동북아지역의 공동프로젝트 실행, 대중매체를 이용한 연합성과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 연합에 대한 위상을 높혀야 합니다.    
저는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북도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경상북도 및 연합 회원자체단체 여러분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통해서 만이 동북아 지역간·국가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동북아 지역간 공동 협력을 통한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우리 연합의 중요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교류 분과위원회 차기 코디네이터 모집안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차기 코디네이터 모집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교류 분과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본 토야마현에서 담당해 왔으며,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인재육성, 인재교류 추진, 정보교류 촉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일본 토야마현에서는 1998년 12월 22일에 일반교류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담당한 후 4기, 8년간에 걸쳐 연합 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야마현으로서는 동북아지역 지자체연합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라도, 가능한 많은 지자체가 연합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유익하다면서, 차기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를 희망하는 회원단체 모집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현재 국가별 코디네터 단체현황을 보면 일본이 4개, 한국이2개, 러시아가 1개 분과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몽고와 중국의 회원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코디네이터 단체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차기 코디네이터 단체를 담당하시기를 희망하는 회원단체는 7월 1일까지 토야마현 또는 연합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 자치단체는 9월 산동성 실무위원회를 거쳐 내년 총회에 승인을 통해 정식으로 새로운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터 지자체로 지정됩니다. 

오늘 참가 회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자치단체 홍보 및 협조사항
참여 자치단체 홍보 및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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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회의 개최 안내

중국 산동성

외사판공실 처장 리 롱(李 榮)

존경하는 이해두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회원단체 대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동성 외사판공실에서 온 리 롱(李榮)입니다. 우선 이번 기회를 빌어 이해두 사무총장님과 여러 대표님, 그리고 이번 회의를 위해 고생하신 사무국의 모든 직원분들께 따뜻한 인사말씀 드립니다. 

 산동성은 동북아연합과의 협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연합명의의 행사(총회 실무위원회 등)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교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작년 9월 부산 제6차 총회에서 여러 회원단체의 지지와 신임을 받아 산동성이 제7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연합의 이해두 사무총장님 일행의 산동방문을 맞이했고, 동북아연합 산동성 연락 판공실을 개소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2007년 실무위원회 회의와 2008년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 대표분들께 산동성의 동북아연합 2007년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동성은 올해 9월3일부터 6일까지 제남시(濟南市)에서 제6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특별히 산동에서 홍보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해두 사무총장님과 여러 대표분들께서 9월에 산동에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실무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회의 참석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여러 대표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6차 실무위원회 회의기간에 같이 개최되는 “동북아 자치단체 국제 협력 대화” 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들이 대부분 각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점에 착안, 각 자치단체 대표단에게 국제업무와 대외협력경험에 관한 교류의 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 성에서는 “동북아 자치단체 국제 협력 대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의참석 대표중 10분 정도께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대외교류의 방법과 경험을 소개해주시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발언 주제는 현재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 시책과 성공사례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새 모델, 새 방식, 새 시책 
3.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브랜드를 창조하고 자신의 지명도를 제고하는 방법 
4. 기업과 제품의 해외진출 시책.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해당지역의 상황과 결합하여 한 개나 한 개 이상의 제목을 선정하며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대화 행사가 동북아 지역의 자치단체가 대외교류 및 협력의 경험을 나누는데 있어 유익한 시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우리 대화 행사에 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9월에 산동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경북방문의 해

한국 경상북도

관광산업과
‘2007 경상북도 방문의 해’는 2004년부터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에 이어 4번째로 추진되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어서오이소, 경북 2007!’을 방문의 해 슬로건으로 삼아 정겨운 영남인의 목소리를 담았다. 친근한 분위기의 캐릭터와 경북관광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도 개발하여 홍보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관광산업이 자동차산업, 석유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기존의 관광자원을 재검토, 재평가하고 미래지향적 관광산업으로 전환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산과 강, 바다자원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볼거리가 다양하고, 특히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같은 지역에서 4계절마다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청송(靑松)의 주왕산(周王山), 울릉도(鬱陵島), 경주의 불국사(佛國寺), 석굴암(石窟庵), 하회마을, 탈춤공원으로 알려진 안동(安東)시, 곶감 생산지역인 상주(尙州)시를 비롯, 경북의 23개 시군 모두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방문의 해를 맞아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천4백만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홍보열차를 운행할 뿐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별로 1주일씩 시·군 주간을 설정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는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약 5,500여개에 달하는 관광자원 중에서 관광객의 요구에 맞춰 약 160여개의 새로운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주말 테마여행상품, 추천관광코스 각 52선, 기차여행상품, 추억여행상품, 음식기행상품, 그리고 새마을운동 연수상품, 조상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농어촌 현장체험 상품 등은 앞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여행상품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경북 방문의 해’ 추진을 통해 전년 대비 약 310만명의 관광객이 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4,20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경제효과가 적지 않다. 
이제 사업추진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사업의 성과로 이미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월 경북을 찾은 관광객수는 365만 명이었으나, 금년 1월에는 457만 명을 기록하여 25%가 증가하였다. 지역방문의 해의 목적이 국내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만성적인 관광수지적자를 해소하는 것인데, 경상북도는 그 목적을 사업추진 초기에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 방문의 해’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이 증가하여 잘사는 도민, 잘사는 경북이 되는데 앞장 서 줄 것이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지지 협조
한국 전라남도

기업통상과 이 종수 
1. 서두인사
  존경하는 NEAR회원 자치단체 담당관 여러분!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60여 회원 자치단체 담당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연합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 전라남도 위치와 여수엑스포 개최 의의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우리 전라남도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각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여 예로부터 해상교통의 중심으로서 대륙과 해양의 교량 역할, 이른바 통상 무역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道는 2,000여개의 아름다운 섬과 6,400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 등 세계적인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그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 세계평화와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ㆍ개최를 위하여 민관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인류가 이룩한 갖가지 성과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시하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속에 KOREA의 위상을 확립,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신해양’을 주제로 할 이 박람회는 BIE공식인정박람회로서 여수시 신항지구 약 60만평의 광활한 부지와 남해안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 여수는 주변투자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 인류의 평화축제가 될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3.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수박람회 의의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을 주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바다와 연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발전적인 비전을 공유함으로서 인류 공영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수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해양과학과 해양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여 선진해양한국의 토대구축,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교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범지구적 모델을 제시하고, 해양자원의 평화적 공유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해양을 통한 국제화합과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저비용 고효율 박람회 개최 모델을 제시하여 세계경제발전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ㆍ개최를 반드시 실현하여, 21세기 인류가 당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해양자원 활용과 해양환경 보호문제를 제기,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의 역할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전라남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도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연합회원 자치단체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4. 맺음말 
끝으로 동북아지역내 자치단체간 공동번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ㆍ노력해 주시는 업무담당관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 NEAR’가 국제사회에 희망을 주는 우호협력의 모델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르고비아이막의 관광현황에 대한 소개
몽골 도르노고비아이막  
부지사 강바타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샵에 참가하러 오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도르느고비아이막 소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도르느고비아이막은 몽골의 동남쪽에 위치하였으며 중국과 600km의 거리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잉샨드이며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470km 떨어져 있습니다. 총 면적은 109,500㎢이며 전체 지역이 사막지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막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열기와 황폐함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의 사막에는 높은 산과 숲, 모래와 샘물이 있으며 스텝과 희귀종 풍부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르느고비아이막은 다른 사막과 달리 푸른초원과 년간 250일 정도의 맑은 날을 가지고 있어 관광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막은 광물자원으로 풍부하며 현재 형석, 석고, 석탄, 원유, 금, 구리, 니켈, 철, 망간, 크롬, 강철, 주석 등의 38개 종류의 73개 광산 갱도와 440여 개의 광물매장지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물자원은 광산 채굴 및 가공업이 발달할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울란바타르에서 중국과 국경지대인 자밍우드행 열차로 연결된 사막의 유일한 아이막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희귀사막동물, 해양화석, 공룡화석, 모래언덕, 차가운 샘물, 절벽과 고고학 유물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1805~1856년에 이 지역에 살았던 몽골의 종교지도자이자 철학가, 작가, 사회비평가, 예술가, 작곡가, 화가, 의사, 반체제 승려인 당장라브자의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브자 박물관, 하므링 사원 및 사원 주변의 유적들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울란바타르시에서 오려면 열차로 10 시간 타면 사잉샨드에 도착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안내가이드가 마중을 하여 사잉샨드에서 40 km 정도 떨어진 하므링 사원 및 그 주변의 지역을 안내합니다. 울란바타르에서 사잉샨드까지 자동차로 올 수 있지만 현재 도로 상태가 비포장도로라서 관광객들이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2008년에 울란바타르-사잉샨드-자밍우드행 포장도로가 생길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타왕 더허에’라는 관광객 전용 캠프장에 있는 몽골에 전통 가옥에서 묵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몽골 유목민 집을 방문, 말과 낙타를 타거나, 몽골 전통 공연 관람 및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 전통 장난감 전시관 방문 및 몽골 전통 가옥 조립 및 해체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00km 정도 거리에 자동차 여행을 하여 사막의 풍경, 모래언덕, 유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하면 낙타 경주대회 및 낙타 폴로대회도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지역 회원 단체 실무자 워크샵에 참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해 우리 아이막의 관광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리고 향후 협력 분야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회원단체들간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도르노고비아이막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인류의 관심을 끈 사막, 종교, 역사, 문화의 유산을 남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회 아시아의 어린이 국제경기대회 소개
러시아 사하(야쿠치아) 공화국

제4회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 조직위원장

주 모스크바주재 사하공화국 대표 알렉산드르 아끼모프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서 사하(야쿠치아)공화국에서 개최예정인 '제4회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아이들>'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사를 소개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연방은 다민족 국가로서, 각각의 민족이 고유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의 국가입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영토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은 러시아연방 자치단체중 영토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서 총 면적이 3백만 ㎢ 이상입니다. 이 면적은 인도의 총면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인구는 약 1백만명입니다. 우리 사하공화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다이야몬드, 한극(寒極), 맘모스 등입니다. 

사하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 극동연방지구, 아태지역 경제에서 사하공화국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하공화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하여 공업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야쿠치아의 천연자원 매장량은 러시아 연방 자치단체중 1위입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주로 비철금속 (다이야몬드, 금, 주석, 안티몬 등)과 연료에너지 (석탄, 가스, 석유, 전기에너지)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비철금속과 연료에너지 생산량은 우리 공화국 총산업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화국의 탄화수소원료 매장량 및 아·태지역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사하공화국은 석유가스 산업을 공화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파이프 건설을 결정하였는데 이 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가스산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가스 매장지 확보, 가스가공공장 건설, 야쿠치아에서 극동지역으로의 가스수송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야쿠치아에서 아태지역으로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에 따르면, 사하공화국 경제발전 수준은 러시아연방 평균 이상이며, 공화국 주민의 삶의 질은 러시아 연방 국민의 평균수준입니다. 2005년도 1인당 지역평균생산과 부가가치 수입은 러시아 연방에서 4-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잠재력은 8위입니다.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은 수력에너지자원 잠재력은 러시아연방 총 수력에너지 잠재력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의 석탄매장량은 러시아연방 총 석탄매장량의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44개의 매장지를 시굴 중에 있습니다. 총 석탄 매장량은 960만 톤으로서, 국내외 공급에 충분한 물량입니다.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의 금 매장량은 전체 러시아의 금 매장량의 20% 이상입니다.  주석 매장량(전체 러시아 매장량의 50%)과 채굴량 (러시아 전체 채굴량의 40%)은 러시아 연방에서 순위로 첫째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광물-원료자원 잠재력은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국제시황 및 러시아 국내시황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하공화국 장기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공화국의 연료에너지 및 금속가공산업 개발·수송 인프라 설비에 달려있습니다. '바이칼-또모뜨-야쿠츠크'로 연결되는 철도건설은 지리적인 물류 수송로뿐만 아니라, 공화국 북방지역의 화물운반 및 적하로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결과 동북아의 대규모 물류 수송지로서의  야쿠치아시(市)의 역할이 중요해 질 뿐만 아니라, 물류수송방법, 물류터미널, 집적창고 등의 연관산업이 상호 발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텔레커뮤니케이션, 화물 보험산업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은 극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영하 71.8'C로서 인간 거주지로서는 가장 기온이 낮은 곳입니다.  공화국 지표 밑 에 수천년 전의 토지층이 동결되어 있는 영구동토지역 덕분에 선사시대의 동물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유물은 유까기르 맘모스의 머리 부분인데 이 유물은 국제 학계에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2005 전세계 엑스포’에 전시된 바 있습니다.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은 생활문화와 전통, 독특한 북방 지역의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안정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사하(야쿠치아)공화국은 1996년부터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는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잘 알려진 국제 행사로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아시아올림픽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올림픽 정신을 고취시키고 청소년 체육시스템 확보 및 향상, 아시아 청소년간의 우호관계 확립, 국제 청소년 체육분야의 협력 등이 그 목적입니다.  2004년 7월 제 3회 국제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으로 전세계 평화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17개의 경기 종목에 아시아 14개 국가와 러시아 26개 지역에서 1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의 3차례 개최에 참가한 국가는 총 20개국입니다.    

'러시아 국가올림픽위원회','국제국가스포츠연맹','러시아 체육·스포츠연맹' 등이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 조직위원회를 후원하였습니다. 장 로게(Jacques Rogge) 국제올림픽위원장을 비롯, 이외에도 아돌프 오기 스포츠 담당 국제연합 사무국장,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 올림픽메달 수상자, 우주 비행사 등 기타 유명인사들이 <아시아의 어린이> 조직위원회 및 행사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2004년 11월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제3회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 로게 국제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이 행사를 적극 치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 개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06년 9월 제 24회 아시아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아시아의 어린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올림픽위원회 (ОСА) 회원단체인 45국가 대표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세이흐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흐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의 어린이> 후원을 약속하고,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아시아에서 어린이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공화국과 수도 야쿠츠크는 국제경기대회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스포츠 경기 진행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각 국에서 참가한 젊은 선수들과 코치들은 스포츠경기장, 스타디움, 홀 등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과 숙박, 식사, 안전, 문화 프로그램 등이 잘 꾸며져 있음에 깊은 찬사를 보냈으며, 야쿠치아인들의 따뜻한 손님접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대회조직자로서 어린이 스포츠 행사 개최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선수들은 국제경기대회 참가라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고,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들 참가 청소년 중에 앞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배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4회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는 2008년 7월에 사하(야쿠치아)공화국 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국가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에게 경기에 관한 규정을 보냈고 각국별로 경기에 참가할 팀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경기대회 <아시아의 어린이> 참가 청소년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 소속의 청소년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도 야쿠치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톰스크주 혁신포럼 소개

러시아 톰스크주 
국제협력위원장  미로쉬니꼬프 세르게이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톰스크주의 대표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국, 일본, 몽골, 중국, 러시아 여러 자치단체 대표님들을 만나뵙고, 동북아지역간의 협력과 발전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은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이 해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에서 개최 예정인 각종행사 및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해주시는 사무국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각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연합 활동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연합의 영향력과 권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톰스크주는 2006년도에 연합에 가입한 이래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과위원회 활동이 동북아의 자치단체간의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당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톰스크주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행사를 소개합니다. 

1. 톰스크 혁신 포럼
톰스크 혁신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타 자치단체와의 혁신활동 조직에 관한 경험을 교류하고 혁신 과정에서 국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개최 목적입니다. 이 혁신포럼은 러시아에서 혁신분야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톰스크주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매년 타 지역에서 150명 이상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톰스크주에는 300여개의 혁신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분야는 정보통신, 바이오 테크놀러지, 신재료, 나노테크놀러지, 레이저 테크놀러지 등입니다.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은 매년 1.5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게 우리 톰스크주 혁신 포럼의 참가를 적극 권합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포럼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혁신 포럼에 참가하여 톰스크주의 혁신 분야에 대한 소개를 받으시고, 우리 주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과  현대 과학기술 박람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는 방문 및 면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톰스크주의 과학 혁신정책 위원회가 이 포럼 개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자치단체 소재 대학교 총장회의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자치단체소재 대학교 총장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지역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중의 하나가 동북아지역 전문가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 경제, 문화, 통상법 및 언어전문가의 부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한 대학에서는 <공자 연구소>의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의 배경에는 중국어와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소재 대학 총장들의 모임을 통하여 동북아지역 소재 대학교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양 대학의 학점인정제, 교환학생제, 교환교수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침으로써 유럽의 '교육통합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할린주 발전 전략소개

러시아  사할린주

사할린주 부지사 노비꼬바 

존경하는 신사 · 숙녀 여러분!

러시아 극동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아·태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함과 동시에 러시아연방정부와 외국인자본의 공동투자로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 진행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사할린주에서 진행되는 대형 국제프로젝트, 연방과 지방정부의 통합 프로젝트, 기타 프로젝트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사할린주 경제는 호황을 이루었으며, 사할린주의 인프라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사할린주는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과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실행가능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할린주 발전 전략> 은 사할린주 경제분야의  다각적인 발전, 각종 미네랄의 채굴 및 가공, 고급인력 확보를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료채굴, 수송인프라 확보, 건설, 관광 및 기타 경제분야에서의 대교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송시설>
오늘날 사할린주의 낙후된 수송시설은 사할린주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항만 및 철도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국영기업 <러시아 철도주식회사>(Russian Rail Road co.)의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민 합작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러시아 대륙-사할린주를 연결하는 터널형의 다리 건설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철도공사>는 공사 자체적인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플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비즈니스플랜은 2007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서 민-관의 공동 투자 시에만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사할린주에서는 사업 실행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며, 아울러 한국, 일본, 중국 투자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 총 비용은 약  4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주에서 외부로 상품 수출을 위한 수송로 마련도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수송인프라의 부재로 인하여 석탄 채굴 및 수송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석탄의 수출을 위해서는 항구를 재건해야 합니다. 사할린 항의 현대화가 이루어 진다면 사할린주에서 채굴된 석탄 약 8백만톤 정도를 러시아 국내에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일린스크-우글레고르스크(Ilinsk-Uglegorsk)간의 철도 건설 및 꼬르싸꼬프시(Korsakov city) 항구의 터미널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프로젝트 실행 비용은 5억달러입니다.  

<건설부문>
사할린주 건설사업 활성화는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16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발, <안락하고 편안한 거주지 건설>이라는 이름의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할린주도 시험지역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사할린주는 <2006년-2010년간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서는 20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주는 신도시 건설 실행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들 조치에는 건자재 생산 관련 법률조항, 소형 벽돌·현무암 생산공장, 대형 시멘트 생산공장 건설이 포함됩니다. 벽돌공장은 진흙생산지에 건설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총 비용은 약 3백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관광산업은 사할린주 산업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서 사할린주에는 많은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은 전세계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주요인입니다. 최근 우리 주에 최고급의 숙박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를 포함한 문화 유적지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악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지<산속의 공기>가 건설되고 있고, 기타 다른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주요 관광객 유입 원인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기업인들의 <아니바(Aniva)—해변>의 관광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제안합니다.    
<석유가스 유전사업>
현재 사할린에는 2개의 석유가스 채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석유가스 매장지 탐사 프로젝트인 <사할린-4,5,6>는 지질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석유가스 프로젝트는 활발히 진행될 예정인 바, 이러한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 중국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할린주의 석유가스 채굴작업과 가공작업을 연계하는 것이 사할린주의 전략입니다. 사할린주에서 채굴된 석유가스 가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본기업 <미쭈이>, <미쭈비시>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천연가스 사용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사할린주정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메탄올과 암모니아 생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화학 프로젝트의 투자 총액은 대략 10억달러 입니다.     

<석탄채굴분야 >
석탄채굴분야는 사할린주의 대표적인 산업중의 하나입니다. 추운 날씨의 사할린주에서는 석탄은 주요 난방수단입니다.  사할린주에는 총 70개의 석탄 매장지가 있습니다. 현재 52개 석탄 매장지에서의 추정 매장량은 140억 톤이며, 현재 이중 일부만 지역 기업에 의하여 채굴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주는 우글레고르(region Uglegorsk) 지역의 석탄지역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이 지역의 예상 석탄매장량은 약 40억톤 입니다.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사할린주에서 외부로  수출하기 위한 수송 인프라 건설이 주요 과제입니다. 

수송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사할린주에서는 6백만톤까지의 석탄 터미널 건설을 포함, 광산 석탄항 보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탄 수송을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연간 약 8백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300메가와트 동력의 석탄을 이용한 지역난방 시스템 건설입니다. 이 프로젝트 실행은 호카이도 섬에서 가공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1기가볼트 동력의 증기가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공급은 러시아 측에서는 라오 에스 러시아 (RAO EEC ROSSIA)», 일본 측에서는 <수미또모> 회사가 참여합니다.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는 사할린주 발전 전략에 포함되며,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외부 투자 유입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들 프로젝트의 실현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 객실번호
<5. 15(화) 경주 현대호텔: 참가자>

	단체
	이름
	성별
	영문
	객실번호

	흑룡강성
	왕 잉춘
	남
	Wang Yingchun
	603

	
	딴 수어
	남
	Dan Shuo
	602

	
	왕 신구어
	남
	Wang Xinguo
	606

	하남성
	짱 꽝민
	남
	Zhang Guangmin
	605

	
	왕 홍웨이
	남
	Wang Hongwei
	608

	호북성
	루 차이위
	여
	Lu Caiyu
	607

	
	천 루
	여
	Chen Lu
	610

	호남성
	쫭 레이
	남
	Zhuang Lei
	609

	
	쩡 쭈어란
	여
	Zeng Zhuoran
	612

	영하회족자치구
	리우 진치
	남
	Liu Jinqi
	611

	
	쏭 지에
	여
	Song Jie
	616

	산동성
	리 롱
	여
	Li Rong
	618

	
	마 쥔
	남
	Ma Jun
	620

	니가타현
	고바야시 토모유키
	남
	Kobayashi Tomoyuki
	615

	시마네현
	히노 테루오
	남
	Hino Teruo
	617

	
	우치다 히로유키
	남
	Uchida Hiroyuki
	622

	
	김자영
	여
	Kim Ja Young
	624

	부산광역시
	이윤자
	여
	Lee Youn Ja
	626

	대구광역시
	박성희
	남
	Park Sung Hee
	628

	
	김회란
	여
	Kim Hoe Ran
	630

	충청북도
	정한식
	남
	Cheong Han Sik
	727

	
	이종민
	여
	Lee Jong Min
	632

	충청남도
	신현성
	남
	Shin Hyun Sung
	729

	전라남도
	이종수
	남
	Lee Jong Su
	634

	경상북도
	박창수
	남
	Park Chang Su
	723

	제주도
	박윤수
	남
	Park Yoon Soo
	725

	돈드고비아이막
	체뎁수릉 엥흐토야
	여
	Tsedevsuren Enkhtuya
	619

	우부르한가이 아이막
	바타 뭉흐자르갈
	남
	Bataa Munkhjargal
	621

	
	벌드 앙흐토야
	여
	Bold Ankhtuya
	638

	
	좀땅 먀그마르
	여
	Jumdaan Myagmar
	640

	투브아이막
	다쉬제웨그 체릉덩더우
	남
	Dashzeveg Tserendondov
	731

	움느고비아이막
	다쉬떠러우 뭉흐톨그
	남
	Dashdoorov Munkhtulga
	623

	
	어르거덜 바다르츠
	남
	Orgodol Badarch
	646

	수흐바타르아이막
	엥흐바야르 로트바야르
	남
	Enkhbayar Lutbayar
	625

	
	겅거르 우르징
	남
	Gongor Urjin
	648

	셀렌그아이막
	얼찌 소우다
	여
	Ulzii Suvdaa
	629

	
	담딩상다그 먀그마르수릉
	여
	Damdinsandag Myagmarsuren
	650

	도르느고비아이막
	차강 강바타르
	남
	Tsagaan Ganbaatar
	631

	
	아요쉬더르즈 에르덴체측
	여
	Ayushdorj Erdenetsetseg
	652

	고비숨베르아이막
	로우상체등 어트겅자르갈
	남
	Luvsantseden Otgonjargal
	641

	
	바야르사에항 보양턱터흐
	남
	Bayarsaikhan Buyantogtokh
	656

	고비알타이아이막
	막사르잠츠 먕강보
	남
	Magsarjamts Myanganbuu
	643

	
	로우상샤라우 투브드
	남
	Luvsansharav Tuvd
	710

	오르혼아이막
	상다그 체그메드
	여
	Sandag Tsegmed
	645

	
	샤그다르 강벌드
	남
	Shagdar Ganbold
	716

	볼간아이막
	상도위자우 다와삼보
	남
	Sanduijav Davaasambuu
	647

	바얀혼고르
	겅치그더르지 바트자르갈
	남
	Gonchigdorj Batjargal
	649

	
	체릉너러우 나랑토야
	여
	Tserennorov Narantuya
	718

	사하(야쿠치아)

공화국
	아끼모프 알렉산드르
	남
	Akimov Alexander
	720

	
	김 알렉산드르
	남
	Kim Alexander
	651

	
	시도로바 베라
	여
	Sidorova Vera
	722

	
	그리고리예프 인노껜찌
	남
	Grigoriev Innokenty
	724

	하바롭스크변경주
	꾸축 블라지미르
	남
	Kuchuk Vladimir
	711

	
	무르진 예브게니
	남
	Murzin Evgeny
	726

	사할린주
	노비꼬바 나딸리아
	여
	Novikova Natalia
	715

	
	가흐 엘레나
	여
	Gakh Elena
	728

	
	한 드미뜨리
	남
	Khan Dmitry
	730

	톰스크주
	미로쉬니꼬프 세르게이
	남
	Miroshnikov Sergey
	717


<5. 15(화) 경주 현대호텔: 진행요원>
	소  속
	이  름 (영문)
	성별
	직  명
	연락처
	객실번호

	연합사무국
	이해두 (Lee Hae Doo)
	남
	사무총장
	017-508-1921
	801

	
	황대주 (Hwang Dae Ju)
	남
	사무국장
	011-9353-3882
	721

	
	정준교 (Jeong Joon Kyo)
	남
	기획총무과장
	011-829-4111
	719

	
	박창호 (Park Chang Ho)
	남
	지방행정주사
	011-520-9534
	

	
	구혜경 (Koo Hye Kyung)
	여
	전문위원(영어)
	019-255-5243
	732

	
	김미정 (Kim Mi Jeong)
	여
	직  원
	016-9711-2315
	

	
	권진철 (Kwon Jin Chul)
	남
	국제협력과장
	010-7507-0079
	734

	
	조현표 (Cho Hyoun Pyo)
	남
	지방행정주사보
	010-4809-2003
	

	
	조미령 (Cho Mi Ryung)
	여
	전문위원(러시아어)
	011-213-1393
	736

	
	히식자르갈 (Khishigjargal)
	여
	전문위원(몽골어)
	010-3140-7747
	

	
	전문정(Jeon Moon Jeong)
	여
	전문위원(중국어)
	016-354-1451
	738

	
	홍정화(Hong Jung Hwa)
	여
	전문위원(일본어)
	016-9666-9208
	

	동북아자치

단체연합
파견주재관
	쉬 리란 (Xu Lilan)
	여
	중국
	
	740

	
	나카미치 히로아키
(Nakamichi Hiroaki)
	남
	일본
	
	742

	
	바타르자우 벌러르졸
(Baatarjau Bolor Zul)
	여
	몽골
	
	746

	
	몬근쉬 메르겐
(Mongush Mergen)
	남
	러시아
	
	748


<5. 16(수) 안동 국학문화회관: 참가자>

	단체
	이름
	성별
	영문
	객실번호

	흑룡강성
	왕 잉춘
	남
	Wang Yingchun
	501

	
	딴 수어
	남
	Dan Shuo
	502

	
	왕 신구어
	남
	Wang Xinguo
	503

	하남성
	짱 꽝민
	남
	Zhang Guangmin
	504

	
	왕 홍웨이
	남
	Wang Hongwei
	505

	호북성
	루 차이위
	여
	Lu Caiyu
	506

	
	천 루
	여
	Chen Lu
	507

	호남성
	쫭 레이
	남
	Zhuang Lei
	508

	
	쩡 쭈어란
	여
	Zeng Zhuoran
	509

	영하회족자치구
	리우 진치
	남
	Liu Jinqi
	510

	
	쏭 지에
	여
	Song Jie
	511

	산동성
	리 롱
	여
	Li Rong
	512

	
	마 쥔
	남
	Ma Jun
	513

	부산광역시
	이윤자
	여
	Lee Youn Ja
	208

	충청북도
	정한식
	남
	Cheong Han Sik
	212

	
	이종민
	여
	Lee Jong Min
	206

	충청남도
	신현성
	남
	Shin Hyun Sung
	209

	전라남도
	이종수
	남
	Lee Jong Su
	213

	경상북도
	박창수
	남
	Park Chang Su
	210

	제주도
	박윤수
	남
	Park Yoon Soo
	207

	돈드고비아이막
	체뎁수릉 엥흐토야
	여
	Tsedevsuren Enkhtuya
	309

	우부르한가이 아이막
	바타 뭉흐자르갈
	남
	Bataa Munkhjargal
	518

	
	벌드 앙흐토야
	여
	Bold Ankhtuya
	519

	
	좀땅 먀그마르
	여
	Jumdaan Myagmar
	520

	투브아이막
	다쉬제웨그 체릉덩더우
	남
	Dashzeveg Tserendondov
	219

	움느고비아이막
	다쉬떠러우 뭉흐톨그
	남
	Dashdoorov Munkhtulga
	201

	
	어르거덜 바다르츠
	남
	Orgodol Badarch
	521

	수흐바타르아이막
	엥흐바야르 로트바야르
	남
	Enkhbayar Lutbayar
	203

	
	겅거르 우르징
	남
	Gongor Urjin
	202

	셀렌그아이막
	얼찌 소우다
	여
	Ulzii Suvdaa
	310

	
	담딩상다그 먀그마르수릉
	여
	Damdinsandag Myagmarsuren
	311

	도르느고비아이막
	차강 강바타르
	남
	Tsagaan Ganbaatar
	221

	
	아요쉬더르즈 에르덴체측
	여
	Ayushdorj Erdenetsetseg
	312

	고비숨베르아이막
	로우상체등 어트겅자르갈
	남
	Luvsantseden Otgonjargal
	204

	
	바야르사에항 보양턱터흐
	남
	Bayarsaikhan Buyantogtokh
	205

	고비알타이아이막
	막사르잠츠 먕강보
	남
	Magsarjamts Myanganbuu
	313

	
	로우상샤라우 투브드
	남
	Luvsansharav Tuvd
	314

	오르혼아이막
	상다그 체그메드
	여
	Sandag Tsegmed
	514

	
	샤그다르 강벌드
	남
	Shagdar Ganbold
	515

	볼간아이막
	상도위자우 다와삼보
	남
	Sanduijav Davaasambuu
	220

	바얀혼고르
	겅치그더르지 바트자르갈
	남
	Gonchigdorj Batjargal
	516

	
	체릉너러우 나랑토야
	여
	Tserennorov Narantuya
	517

	사할린주
	노비꼬바 나딸리아
	여
	Novikova Natalia
	306

	
	가흐 엘레나
	여
	Gakh Elena
	307

	
	한 드미뜨리
	남
	Khan Dmitry
	308

	톰스크주
	미로쉬니꼬프 세르게이
	남
	Miroshnikov Sergey
	305


<5. 16(수) 안동 국학문화회관: 진행요원>
	소  속
	이  름 (영문)
	성별
	직  명
	연락처
	객실번호

	연합사무국
	황대주 (Hwang Dae Ju)
	남
	사무국장
	011-9353-3882
	103

	
	정준교 (Jeong Joon Kyo)
	남
	기획총무과장
	011-829-4111
	105

	
	박창호 (Park Chang Ho)
	남
	지방행정주사
	011-520-9534
	

	
	구혜경 (Koo Hye Kyung)
	여
	전문위원(영어)
	019-255-5243
	106

	
	김미정 (Kim Mi Jeong)
	여
	직  원
	016-9711-2315
	

	
	권진철 (Kwon Jin Chul)
	남
	국제협력과장
	010-7507-0079
	105

	
	조현표 (Cho Hyoun Pyo)
	남
	지방행정주사보
	010-4809-2003
	

	
	조미령 (Cho Mi Ryung)
	여
	전문위원(러시아어)
	011-213-1393
	106

	
	히식자르갈 (Khishigjargal)
	여
	전문위원(몽골어)
	010-3140-7747
	

	
	전문정(Jeon Moon Jeong)
	여
	전문위원(중국어)
	016-354-1451
	107

	
	홍정화(Hong Jung Hwa)
	여
	전문위원(일본어)
	016-9666-9208
	

	동북아자치

단체연합
파견주재관
	쉬 리란 (Xu Lilan)
	여
	중국
	
	107

	
	나카미치 히로아키
(Nakamichi Hiroaki)
	남
	일본
	
	101

	
	바타르자우 벌러르졸
(Baatarjau Bolor Zul)
	여
	몽골
	
	107

	
	몬근쉬 메르겐
(Mongush Mergen)
	남
	러시아
	
	102


<5. 17(목) 대구 영진 아미고 호텔: 참가자>

	단체
	이름
	성별
	영문
	객실번호

	흑룡강성
	왕 잉춘
	남
	Wang Yingchun
	1801

	
	딴 수어
	남
	Dan Shuo
	1802

	
	왕 신구어
	남
	Wang Xinguo
	1803

	하남성
	짱 꽝민
	남
	Zhang Guangmin
	1804

	
	왕 홍웨이
	남
	Wang Hongwei
	1805

	호북성
	루 차이위
	여
	Lu Caiyu
	1806

	
	천 루
	여
	Chen Lu
	1807

	호남성
	쫭 레이
	남
	Zhuang Lei
	1809

	
	쩡 쭈어란
	여
	Zeng Zhuoran
	1810

	영하회족자치구
	리우 진치
	남
	Liu Jinqi
	1811

	
	쏭 지에
	여
	Song Jie
	1812

	산동성
	리 롱
	여
	Li Rong
	1701

	
	마 쥔
	남
	Ma Jun
	1702

	전라남도
	이종수
	남
	Lee Jong Su
	1703

	경상북도
	박창수
	남
	Park Chang Su
	1704

	
	수문량
	여
	Sui Wenliang
	1705

	돈드고비아이막
	체뎁수릉 엥흐토야
	여
	Tsedevsuren Enkhtuya
	1706

	우부르한가이 아이막
	바타 뭉흐자르갈
	남
	Bataa Munkhjargal
	1707

	
	벌드 앙흐토야
	여
	Bold Ankhtuya
	1708

	
	좀땅 먀그마르
	여
	Jumdaan Myagmar
	1709

	투브아이막
	다쉬제웨그 체릉덩더우
	남
	Dashzeveg Tserendondov
	1710

	움느고비아이막
	다쉬떠러우 뭉흐톨그
	남
	Dashdoorov Munkhtulga
	1711

	
	어르거덜 바다르츠
	남
	Orgodol Badarch
	1712

	수흐바타르아이막
	엥흐바야르 로트바야르
	남
	Enkhbayar Lutbayar
	1601

	
	겅거르 우르징
	남
	Gongor Urjin
	1602

	셀렌그아이막
	얼찌 소우다
	여
	Ulzii Suvdaa
	1604

	
	담딩상다그 먀그마르수릉
	여
	Damdinsandag Myagmarsuren
	1605

	도르느고비아이막
	차강 강바타르
	남
	Tsagaan Ganbaatar
	1606

	
	아요쉬더르즈 에르덴체측
	여
	Ayushdorj Erdenetsetseg
	1607

	고비숨베르아이막
	로우상체등 어트겅자르갈
	남
	Luvsantseden Otgonjargal
	1608

	
	바야르사에항 보양턱터흐
	남
	Bayarsaikhan Buyantogtokh
	1609

	고비알타이아이막
	막사르잠츠 먕강보
	남
	Magsarjamts Myanganbuu
	1610

	
	로우상샤라우 투브드
	남
	Luvsansharav Tuvd
	1611

	오르혼아이막
	상다그 체그메드
	여
	Sandag Tsegmed
	1612

	
	샤그다르 강벌드
	남
	Shagdar Ganbold
	1501

	볼간아이막
	상도위자우 다와삼보
	남
	Sanduijav Davaasambuu
	1502

	바얀혼고르
	겅치그더르지 바트자르갈
	남
	Gonchigdorj Batjargal
	1503

	
	체릉너러우 나랑토야
	여
	Tserennorov Narantuya
	1504

	사할린주
	노비꼬바 나딸리아
	여
	Novikova Natalia
	1505

	
	가흐 엘레나
	여
	Gakh Elena
	1506

	
	한 드미뜨리
	남
	Khan Dmitry
	1507

	톰스크주
	미로쉬니꼬프 세르게이
	남
	Miroshnikov Sergey
	1508


<5. 17(목) 대구 영진 아미고 호텔: 진행요원>

	소  속
	이  름 (영문)
	성별
	직  명
	연락처
	객실번호

	연합사무국
	황대주 (Hwang Dae Ju)
	남
	사무국장
	011-9353-3882
	1509

	
	정준교 (Jeong Joon Kyo)
	남
	기획총무과장
	011-829-4111
	1203

	
	박창호 (Park Chang Ho)
	남
	지방행정주사
	011-520-9534
	

	
	구혜경 (Koo Hye Kyung)
	여
	전문위원(영어)
	019-255-5243
	1204

	
	김미정 (Kim Mi Jeong)
	여
	직  원
	016-9711-2315
	

	
	권진철 (Kwon Jin Chul)
	남
	국제협력과장
	010-7507-0079
	1205

	
	조현표 (Cho Hyoun Pyo)
	남
	지방행정주사보
	010-4809-2003
	

	
	조미령 (Cho Mi Ryung)
	여
	전문위원(러시아어)
	011-213-1393
	1206

	
	히식자르갈 (Khishigjargal)
	여
	전문위원(몽골어)
	010-3140-7747
	

	
	전문정(Jeon Moon Jeong)
	여
	전문위원(중국어)
	016-354-1451
	1207

	
	홍정화(Hong Jung Hwa)
	여
	전문위원(일본어)
	016-9666-9208
	

	동북아자치

단체연합
파견주재관
	쉬 리란 (Xu Lilan)
	여
	중국
	
	1212

	
	나카미치 히로아키
(Nakamichi Hiroaki)
	남
	일본
	
	1208

	
	바타르자우 벌러르졸
(Baatarjau Bolor Zul)
	여
	몽골
	
	1401

	
	몬근쉬 메르겐
(Mongush Mergen)
	남
	러시아
	
	1402





운영 방향











□ 창립 후 2년간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회원단체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


□ 2007년부터는 회원단체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무국이 교류협력의 메인채널로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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